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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문화재단 추진 단편영화 2편 촬영 마무리…장생포 일대 배경

- 영화 아카데미 : 단편영화제작 워크숍 참가자 30여 명 스태프로 실습 교육 -

- 9월 개최 ‘울산고래축제’ 기간 상영 : 감독, 배우 등 관객과 대화 진행 -

 

울산 남구 장생포를 배경으로 한 단편영화 2편, ‘아무도 모른다’와 ‘안녕! 첫

▲ (재)고래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영화 아카데미:단편영화 제작 워크숍’이 올해부터는 영화 촬영 실습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고래문화창고, 수국정원 등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서 촬영했다. 



사랑!’ 촬영이 마무리됐다.

김형기 감독이 제작하는 ‘이 영화는 지난달 25일부터 열흘 동안 장생포문화

창고와 수국정원과 고래박물관 등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대와 서울, 경기 등

지에서 촬영을 마쳤다.

25분 정도 길이의 단편영화로 제작되는 이 영화 중에 ‘아무도 모른다’는 남

녀의 인연을 다룬 이야기이며, ‘안녕! 첫사랑!’은 기억을 잃어가는 한 여자가 

첫사랑을 찾아가는 여정을 다루었다.

이번 단편영화 제작은 고래문화재단이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영화 아카데미 

: 단편영화 워크숍’을 다양화하기 위해 올해는 참가자들을 영화제작에 참여해

서 실습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편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울산고래축제가 열리는 남구 장생포를 배경으로 단편영화를 제작

하면서 참가자들이 직접 영화제작 스태프와 보조 및 단역 출연자 등으로 실습 

교육을 진행했는데, 참가자들은 지난해 영화 아카데미 수료생과 울산광역시 

남구 차오름센터의 청소년 등 30여 명이다.

현재 후반 작업을 진행 중인 이들 영화는 시사회를 거쳐 각종 영화제 등에 

상영하고 OTT 등으로 유통하면서 오는 9월 26일 열릴 ‘울산고래축제’에 상영

한다.

축제 기간에는 장생포문화창고 소극장과 축제 공연장, 고래박물관 등 야외에

서 상영하고 김형기 감독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 및 출연 배우들이 방문해 관

객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다.

서동욱 고래문화재단 이사장(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이번 영화 아카데미를 

통해 제작된 단편영화를 통해 울산과 고래축제를 알리는 것은 물론 지역 영화 

인력 양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사진자료 별송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래문화재단 경영지원팀 김도훈(☎ 052-226-0019)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품명 시놉시스 비고

아무도 모른다
두 남녀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로, 
첫 만남에서 시작된 인연을 다룬 이야기

이한위 
배우 출연

안녕! 첫사랑! 기억을 잃어가는 한 여자의 첫 사랑 찾기 행복 여행

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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